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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걸음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아산재단의 지

원을 받아 일반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4

명)이 일반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이용자인 철수(가명·23) 씨는 첫날부터 사고를 쳤다. 

담당 스태프인 이정필(25) 사회복지사가 인사를 건네자마자 얼

굴에 주먹을 날려 안경다리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다. 

철수 씨는 과격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이다. 작

지 않은 체구에 힘이 센 철수 씨는 평소 자해와 타해 등 폭력성이 

심해서 2014년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집에서 생활했다. 받

아주는 시설이 없어서였다. 그는 아버지가 없으면 가구나 베란다 

유리 등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문제행동을 보여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철수 씨 같은 이용자

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센터를 찾은 부모는 “아들과 함께 죽

으려는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았다.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터를 이

용하면서도 철수 씨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다. 뭔가가 못마땅하

면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벽이나 

수납장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 행위와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훈련받은 스태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에서는 

스태프와 자문단이 모여 철수 씨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고, 

타해와 자해 빈도 감소 및 정기적인 식사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

스 지원을 시작했다. 철수 씨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을 최우선으

로 하여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의사소

통을 거듭했다.

센터와 철수 씨 사이에 신뢰가 쌓이자 변화가 생겼다. 하루에

도 몇 번씩 벌어지던 폭력적 행동이 2주일에 한 번꼴로 줄었고, 

자해는 거의 사라졌다. 부모가 “안돼”라면 바로 철수 씨 주먹이 

날아왔는데 설명하면 기다릴 줄 알게 됐고, 아버지가 없을 때도 

집에서 말썽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혜용(53) 서비스지원팀장은 “아산재단의 지원 덕분에 2년 동

안 센터를 잘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생

활이 우리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찰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 ‘도예 활동’과 간식표에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 스티커를 붙이는 ‘자기주장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왼쪽부터). 복

지관에서는 감각통합치료와 제과제빵, 요리 활동 등도 진행 중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

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뢰 쌓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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